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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北과 비대면 대화” 다음날, 남북영상회의실 공고낸 통일부

“긴급히 추진-개최될 가능성 대비” 4억 예산 배정… 내달 2일까지 입찰 
늦어도 4월중 공사 마무리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에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으로도 대화하자”고 한 다음 날 통일부가 긴급 

입찰공고를 내고 북한과 영상회의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는 이날 오전 8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

담본부 내에 영상회의실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긴급 공고를 게시했다. 통일부는 입찰제안 요청서에서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대회의실에 남북회담 영상회의실을 구축해 남북회담, 관계 부처, 국내외 전문기관 

간 언택트 협의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예산 약 4억 원이 배정된 이번 사업을 위한 공사를 늦어도 4월 중으로는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입찰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이며 공사는 계약 뒤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이 호응하면 어떤 방식이든, 언제든, 남북 간 대화가 가능하며 우리 정부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이행하기 위해 부랴부랴 비대면 회의실 구축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에 대해 통일부는 비대면 영상회의실 구축 사업이 문 대통령의 신년사 전에 이미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북한 측과 직접 만나는 대면 

회담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계획을 추진했고 올해 통일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이 반영

됐다”는 것.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정부 부처 모두 상반기 중으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공지가 있었다”며 “예정됐던 사업인 만큼 내부에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자고 해 오늘 바로 긴

급 공고를 올렸다”고 했다. 통일부는 긴급입찰사유서를 통해 “남북회담의 비대면 접촉 방식으로 영상회담

이 긴급히 추진·개최될 가능성에 대비해 영상회의실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가 영상회의를 위한 기술적 준비를 마치더라도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다면 남북 간 비대

면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또 북한이 이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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